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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심리지리학의 의미, 공간 탐색 전략으로서 걷기, 심리지리학적 지도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걷기를 통한 도시 공간 탐색의 결과물로서 심리지도를 생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심리지리학적 공간 탐색의 지리교육적 함의 및

확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심리지리학은 지리학과 심리학의 관점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1950-60년대 파리를 중심으로 부흥했다

최근 새롭게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걷기는 육체와 경관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를

주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심리지리학적 도시 이해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심리지리학적 걷기를 통해 부산시

영도구를 탐색하고 ‘벌거벗은 영도’라는 심리지도를 생성하였다. 나아가 심리지리학 관점을 교육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으로 걷기를

통해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시 탐색하기,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공간 경험하기, 심리지리 지도화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리교육에 심리지리학 논의를 소개하고, 구체적 적용 사례 및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는 시론적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심리지리학, 걷기, 심리지리학 맵핑, 벌거벗은 영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psychogeography, walking as a spatial
navigation strategy, and psychogeographic visualization and furthermore to create a psychogeographic map as
an output of urban explora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discusse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psychogeographic project and expansion strategies. Psychogeography as an attempt to combine geography and
psychology thrived in the 1950-60s in Paris, and it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in diverse areas. Walking
allows the interaction between body and landscape, thus it represent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to 
understand the city psychogeographically. In this study, I explored Yeongdo in Busan and created a 
psychogeographic map, or ‘The Naked Yeongdo’. As expanding pedagogical strategies of the psychogeographic
perspective, the following are presented: Exploring cities actively and creatively through walking, experiencing
space from diverse perspectives, and psychogeographic mapping activities. This study represents a preliminary 
attempt to introduce the notion of psychogeography to the Korean geography education society. Moreover, the
article add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offers specific applications of psychogeography and its pedagogical 
implications.
Key Words : Psychogeography, Walking, Psychogeographic mapping, The Naked Yeo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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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크게 진전된 현대사회에서 

지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

해 관심이 크다. 도시 이해는 지리적 안목을 함양하고, 

지리적 관점에서 공간을 이해하는 역량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지리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본 연

구에서는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시 공간을 이해하는 

심리지리학(psychogeography), 그리고 걷기를 통한 체

화적 도시 탐색과 이를 통한 시각화에 주목한다. 심리지

리학은 지리학과 심리학의 시각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1950-60년대 파리를 중심으로 부흥했다가 최근 새롭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Richardson, 

2015; Coverley, 2018). 심리지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국

제상황주의(Situationist International)는 펑크 록, WTO

에 항의하는 무정부주의자, 게릴라 연극, 포스트모던 몽

타주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Kitchens, 2009). 

Albright(2003)는 도시 드라마 분석에 상황주의를 적용

하였으며, Kent(2013)는 사진작가 Walker Evans의 쿠바 

사진들을 심리지리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기도 하였다. 

Ellard(2015)에게 심리지리학은 신경과학, 건축, 환경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다양한 공간 해석의 근간을 형성한다.

도시를 심리지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 중 하나는 걷기를 통해 도시를 주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Daniilidis, 2016; Pyyry, 2019). 걷기를 통해 공간

을 지각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서 육체와 경관은 상호작용한다. 걷기는 공간, 장소, 환

경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의 의미를 발견할 기회를 제

공한다(Sinclair, 1997; Pinder, 2011; 김미영･전상인, 

2014). 니체, 랭보, 소로 등 수많은 거장들이 걷기를 통

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이해에 도달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걷기는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인 것이

다(Gros, 2009, 이재형 역, 2014). 루소는 걸으며 몸을 움

직일 때에만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Weiner(2020, 김하현 역, 2021)는 이런 루소를 “도시 유

목민”으로 정의하고 철학적 사고가 정신뿐만 아니라 몸

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걷기를 통해 다양한 관점

에서 지리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으며(박철웅, 2014; 

Coverley, 2018), 특별한 목적 없이 공간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미지의 장소와 공간 요소를 발견하는 것은 공

간 이해를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Bond, 2020, 

홍경탁 역, 2020). 일상의 공간을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

보는 심리지리학적 표류는 비판적 시민성 교육 전략으

로 주목받기도 한다(Ross, 2013). 이처럼 심리지리학의 

의미,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공간 탐색 전략으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이

와 관련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심리지리학의 의미, 공간 탐색 전략

으로서 걷기, 심리지리학적 지도화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하고 걷기를 통한 도시 공간 탐색의 구체적 결과물로

서 심리지도를 생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심리지리학적 

공간 탐색 및 지도화의 지리교육적 함의 및 확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황주의 관점의 심리

지리학을 현재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 도시 탐색

이라는 심리지리학 정신을 지리교육에 투영하는 시도이

다(Phillips, 2015). 이 논문은 우리나라 지리교육에 심리

지리학을 소개하는 시론적 연구이며, 그것의 실증적 적

용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교육적 함의로까지 그 논의

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심리지리학의 의미와 표류를 통한 도시 

탐색

지리학과 심리학의 시각을 결합하려는 시도인 심리지

리학은 1950-6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번성했다 최근 새

롭게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야이다

(Chattopadhyay, 2013; Coverley, 2018). 심리지리학은 

국제상황주의자였던 프랑스 철학자 Guy Debord(2006)

가 중심이 되어 주창한 개념으로 지리적 환경이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방식에 주목한다. 도시 공

간이 개인의 의식과 자각에 미치는 감정적, 행동적 영향

에 주목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해석학적 접근인 것이

다(Daniilidis, 2016). 

심리지리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욕구와 소비를 끊

임없이 조장하고 여가, 자유 시간, 창의성의 여지를 말살

하는 사회라고 비판한다(Kitchens, 2009). 도시는 기능적

으로 분화되고, 자동차 친화적인 환경은 개인의 몸이 능

동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근대 도시의 화려

한 경관과 웅장한 자태는 일반인들이 그것을 기획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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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들의 의도대로 살게 만든다. 각 개인은 스펙터클1) 

속에서 권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에 Debord를 필두로 

한 심리지리학자들은 권력에 저항하고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기반의 혁신적 공간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특히, 심리지리학자들은 일상의 경험과 실행 속

에서의 혁명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주관적 감정이 도

시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또 영향을 주는지에 관

심을 가졌다. 심리지리학에 기반하여 도시를 탐색하는 

연구자들은 도시를 미스터리한 장소로 생각하고, 일상

의 흐름 속에 숨겨진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Kent, 

2013; Coverley, 2018). 그들은 사회적 공간과 정신적 공

간의 관계, 도시성과 행동의 관계,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

용에 관심을 가지며, 궁극적으로 동시다발적 혁명 가능

성에 주목하였다(Pinder, 1996). 저항적 도시 경험은 도

시 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지도에 나타난 길을 따라 이동

하며 도시 경험하기를 거부하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

식으로, 때로는 재미있는 행위를 통해 공간을 탐색하는 

방식을 강조한다(Bassett, 2004; Wood, 2010; Phillips 

and Johns, 2012). “장난기 많지만 건설적인(playful- 

constructive)” 방식을 통해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려는 

것이다(Sadler, 1999:77). Coverley(2018:13)가 제시한 심

리지리학 초심자 가이드는 이러한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런던의 도시 지도를 꺼내라. 아무 곳이나 선택해서 그 위

에 안경알을 놓고 가장자리를 따라 그려라. 이제 그 지도

를 들고 밖으로 나가 최대한 그려진 원을 따라다녀라. 필

름이나, 사진이나, 테이프나, 글이나 어떤 것이든 활용하

여 도시를 거닐 때의 경험을 기록해라. 거리에서 볼 수 있

는 글자들에 주목하고, 낙서나 브랜드가 적혀 있는 쓰레

기도 살펴보며, 대화도 엿들어 보아라. 우연히 발생하는 

메타포에 관심을 가지고, 거리 분위기의 변화를 관찰하여

라. 원을 다 돌았으며 기록을 멈추어라. 

Richardson(2015:1) 역시 유사한 견지의 전략을 제시

하며 심리지리학의 의미와 그것에 기반한 공간 탐색에 

관심을 가졌다.

동네 지도를 꺼내 바닥에 펼쳐라. 지도를 살펴보고, 지형

을 상상한 후, 마음에 드는 경로를 선택해 지도 위에 그려

라. 코트를 입고 가장 튼튼한 신발을 신어라. 집을 나선 

후, 지도는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리고선 지도를 잊어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소에 가서 가장 먼저 오는 버스를 

타라. 집에서부터 충분히 멀리 왔고 잘 알지 못하는 곳이

라고 느낄 때쯤 버스에서 내려 걷기 시작해라. 

이처럼 심리지리학자들은 특정한 목적의식 없이 도시

를 돌아다니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를 표류(dérive)라 한

다. 표류는 도시의 심리지리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이며(McLaughlin and Fry, 2001; Wood, 2010), 도시

의 기능적 측면에 경도되는 물신주의(fetishsation)를 극

복하기 위한 치료법이다(Sadler, 1999). 표류에서는 목적

지를 찾아가기 위한 이동이라는 동기를 버리고, 표류하

는 지역과 거기서 만나는 대상들의 매력에 따라 움직인다. 

표류의 관점에서 도시는 ‘심리지리학적 경사(psychogeographic 

relief)’를 지닌 곳이다(Debord, 1958). 그렇다고 해서 표

류가 아무런 의미 없이 배회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표류하는 과정 중에 “일정한 공간 내에서 급작스러운 환

경 혹은 분위기의 변화, 심리적 상태에 의한 도시의 분

화, 배회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경로, 어

떤 장소의 매력적인 혹은 불쾌한 특성” 등에 관심을 가

지고 탐구한다(Debord, 2006:10). 표류는 친숙하게 보던 

것을 새롭게 느끼게 하며, 도시의 숨은 역사와 사건들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Biesta and Cowell, 2012; 

Springgay and Truman, 2019; Kelly, 2020). 심리지리학

자들은 표류를 통해 도시 공간이 새롭게 구성될 가능성

을 발견하고, 새로운 공간 구성을 위한 전략의 발판을 

마련한다(이희상, 2013). 도시 계획자들이 기획한 공간

에 따라 만들어진 길, 지도학자들이 그린 지도 위에 나타

난 경로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창의적인 

길을 만들고 새로운 공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에 주목하는 것이다(Sadler, 1999; Trier, 2014). 

2. 도시 탐색을 위한 걷기

본 연구에서는 도시 탐색을 위한 심리지리학 전략으

로 걷기에 주목한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걷기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공간과 장소 이해를 위한 방법으

로서 걷기의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Morris, 2004; Carpiano, 

2009; Lorimer, 2011). 걷기는 공간을 지각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육체와 경관의 상호작용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 걷기는 공간, 장소, 환경 속에서 숨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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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며(Sinclair, 1997; 

Pinder, 2011), 도시를 온전히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김미영･전상인, 2014; Daniilidis, 2016).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과 같은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은 공간 이동

에 자유를 주었지만 이와 동시에 개인들은 자본주의 시

스템에 순응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

인의 주체적 개입, 경험, 해석을 강조하는 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걷기의 사회적,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이다혜, 2009; 백영주, 2017). 주

체적 걷기는 도시 계획자의 의도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

운 의미를 생성하는 공간적 수행(spatial practice)이다

(Cloke et al., 2005).

걷기는 도시 인상학적 관점의 Benjamin, 국제상황주

의에 기반한 Debord, 일상의 공간실천에 주목하는 de 

Certeau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보를 형성한다(백영주, 

2017). 구체적으로, Benjamin(1999)은 도시 인상학 관점

에서 도시를 어슬렁거리며 통찰력을 얻는 산책자(flâneur)

에 주목하였다(심혜련, 2008). 도시 산책자는 공간의 흔

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곳에 침투해 갈 수 있는 주

체로 걷기를 통해 도시를 능동적으로 이해한다. 도시 산

책자는 탐정의 시선으로 도시의 핵심을 파악하는 존재

인 것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일상

의 경관을 꿰뚫어 보고 자본주의 도시의 권력에 저항하

는 적극적 주체이다(이다혜, 2009).2) 국제상황주의에 바

탕을 둔 심리지리학은 표류(dérive)로 개념화된 걷기를 

통해 새롭고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도시 이해에 관심을 

가진다(Phillips and Johns, 2012; Pierce and Lawhon, 

2015). Debord(2006)는 도시 걷기를 의식적인 실험으로 

격상시켰다. 심리지리학자들은 걷기를 방해하는 신호

등, 도로와 같은 근대적 도시의 통제에 저항하고자 하였

다(이다혜, 2009). 마지막으로, de Certeau(1984)는 걷기

를 통해 지도가 일방적으로 구획해 놓은 도시 공간을 자

유롭게 횡단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자신만의 공간을 

창출하는 발화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걷기는 도시 계획

의 기능주의와 억압에 저항하는 공간실천인 것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의 걷기는 시스템의 패턴이 새겨져 있는 

구조를 해체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백영주, 2017). 

걷기는 도시를 체화적으로 이해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도시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총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해될 수 있다(Rodaway, 1994; 박철웅, 2014; Phillips, 

2015). 걷기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으며 도시 공간을 체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감각의 체화적 경험에 기반한 걷

기는 오감을 통해 도시를 이해하는 감각적 교육학(sen-

sational pedagogy)의 구현이다(Springgay, 2011). 걷기

는 도시와 만나는 몸의 경험이며, 이 과정에서 시각만으

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김미영･전상인, 2014). 따라서 일상적 도시 공

간의 미묘한 분위기, 실제 사람들의 삶, 현실의 지리를 

이해하기 위해 도시 공간을 걸어보는 것은 효과적인 전

략이다. Middleton(2010)은 도시 걷기의 경험 사례를 제

공하는데, 다음의 참여자 성찰문은 걷기가 도시를 민감

하게 경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걷기는 어떤 지역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지

리심리는 거리마다 다르며 이것은 발로 직접 걸어볼 때에

만 느낄 수 있다. 나는 신비주의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나 지역의 분위기는 그곳의 지역 환경을 구

성하는 수백 가지의 요소와 세부적인 것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 자가용이나 버스를 타고 공간을 지나갈 때, 그러한 

분위기를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성이 줄어든다(Middleton, 

2010:582).

Pierce and Lawhon(2015)은 걷기가 포함된 연구와 그

렇지 않은 연구의 차이점이 분명하다며 걷기를 명시적

으로 연구 방법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떤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맥

락, 거주자들의 공간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헤매며 돌

아다니는 자기 의식적, 반성적 프로젝트를 탐색적 걷기

로 정의하였다. 탐색적 걷기를 통해 사회적, 공간적 접

점에 있는 무엇인가를 예기치 않게 발견할 수 있고, 일상

생활의 공간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맥

락에서 세계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일반 대중이 주체가 

되어 도시를 걷는 프로젝트인 제인의 도보(Jane’s Walks)3)

에 주목할 만하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

고, 노는 장소들을 관찰하고, 성찰해 보며, 공유하고, 질

문하여 그곳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

되었다. 도시 걷기를 통해 이웃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

역사회의 숨겨진 측면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도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야

기가 추가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걷기를 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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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도시를 이해하고 사람을 위

한 도시 건설의 기반이 되는 자원을 제공한다. Pierce and 

Lawhon(2015)은 걷기를 지리적 탐구에서 활용하기 위해 

“① 친밀하고 편안한 곳에서 시작하라 → ② 흐름, 경계, 

연결의 지리에 주목하라 → ③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건

너 반복적으로 수행하라 → ④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끝

내라”와 같은 단계 전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심리지리학적 지도화

심리지리학자들은 도시 공간을 탐색할 때 각각의 개

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상태를 중시한다. 때문에 의식, 

느낌, 분위기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각

화, 지도화가 필요하다(Bassett, 2004; Chattopadhyay, 2013). 

일반적인 지도는 추상적 코드와 관습을 활용해 “도시의 

미로를 길들이고, 공간을 읽을 수 있고(legible), 알 수 

있는 것(knowable)”으로 만들고자 한다(Pinder, 1996:407). 

이 과정에서 도시의 소음, 혼란, 에너지, 끊임없는 움직

임 등은 사라진다. 이에 Pinder는 심리지리학자들의 저

항적 도시 이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탐색을 지도화

하기 위해 정적이고 일률적인 지도화를 벗어나 주관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재현할 수 있는 “전복적 지도화

(subverting cartography)”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파

리의 지도를 절개하고 파편화하여 나타내고, 구역 간의 

이동을 물리적 거리가 아닌 이동의 편리성, 심리적 거리

에 따라 나타낸 Guy Debord의 ‘벌거벗은 도시(The Naked 

City)’4)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실험적인 지도화를 보여주

는 대표적 사례이다. 일상생활공간에서 개인의 주관적 

느낌, 경험, 감정 등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 해석

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화하려는 시도는 인류학의 심

층기술(thick description)에 비견되는 심층지도(deep 

map) 혹은 심층지도화(deep mapping)로 이해될 수 있

다(Harris, 2015; Roberts, 2016; Earley-Spadoni, 2017). 

Irwin et al.(2009)은 걷기를 통한 심리지리학적 지도

화를 미학적 지도화(aesthetic cartography)라 개념화하

고, 정태적 대상(object)로서의 지도가 아니라 창의적 과

정(process)으로서의 지도화를 강조하였다. Irwin et al.

의 연구에 참여한 이민자들은 지역사회를 걸으면서 예

술 교육자에게 자신들의 일상적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

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 계획에 의해 미리 정의된 중심

지가 아닌 각 개인에게 중요한 다양한 중심지가 발견되

고 설정될 수 있었다. 또한 도시를 걷는 시민들은 거리

에 전시된 예술품을 보면서 그것에 자신만의 경험을 투

영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심

리지리학적 수행을 보였다.

심리지리학적 지도화는 교육과 연계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Bassett(2004)의 파리 야

외조사 수업에서 학생들은 심리지리학적 관점을 통해 

공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벌거벗은 도시’를 참조하면서 도

시에 대한 느낌, 혼란, 매력, 혐오 등을 생각해 보는 기회

를 가졌고, 텍스트, 시각적･공간적 몽타주 등을 활용하

여 다양한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자신들만의 심리지도를 

생성하였다. 이러한 심리지도화 활동은 도시 공간을 구

성하는 요소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라 선택하는 경로, 장소에 대한 태도와 반응 

등이 달라짐을 알게 되었고, 이는 젠더가 도시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어떻게 도시를 ‘읽을’ 것인가를 넘어 어떻

게 도시를 ‘구성해’ 나갈 것인가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비

판적 기획이었다. Biesta and Cowell(2012)은 지역사회

를 정태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양성이 경쟁하면서 지속

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지역사회에 오래 거주한 연장자들과 새롭게 이

주한 젊은이들에게 각각 지역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를 직접 걸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연장자들은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적 변화

에 따른 지역의 경관까지도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

면, 새롭게 이주한 젊은 거주민들은 기능을 바탕으로 공

간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Biesta and Cowell은 이

러한 측면들을 반영한 심리지도를 생성하였는데, 이 지

도는 공간적, 경험적, 시간적 측면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재현물이었다. 지역민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일한 

공간도 다양한 시각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만

들어지는 과정으로서 지역사회를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요컨대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시 공간을 주체

적으로 탐색하는 심리지리학적 걷기의 경험을 시각화하

기 위해 전통적 접근과는 다른 방식의 지도화 전략이 필

요하다. 적극적인 공간 탐색과 경험, 그리고 이를 다양

하게 지도화하는 활동은 의미 있는 지리교육 프로젝트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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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영도의 심리지리학과 지도화: 

벌거벗은 영도(The Naked Yeongdo) 

본 연구에서는 Debord의 ‘벌거벗은 도시’를 모티브로 

하여 걷기를 통해 부산시 영도 지역을 탐색하고 ‘벌거벗

은 영도(The Naked Yeongdo)’라는 공간적 재현물을 생

성하였다(그림 1). 부산시 남쪽에 위치한 섬인 영도는 

광복 후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우

리나라의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수산업, 물류

업, 조선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배영한･강동진, 2013). 

영도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인 다

나카 조선소, 그리고 각종 수리조선 관련 업체들이 들어

서 있는 일명 깡깡이 마을(대평동 일대)을 걷기 지역으

로 선정하였다. 이곳은 특이한 수리조선 경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된 각종 예술 조형물, 작업장의 쇳소리, 바다 

냄새 등 심리지리학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다양한 요

소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자는 발길이 닿는 대로 이곳을 

탐색적으로 걸으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느낌을 기록하여 심리지도를 완성하였다. 벌거벗은 영

도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 지각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지

도, 사진, 동영상 등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콜라주

(collage)’이다. 이는 영도라는 도시 공간을 표류하며 그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 심

리지리학적 맵핑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에 본 연구에서 생성한 심리지도에 포함된 지점들

과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연구자가 영

도를 자유롭게, 탐색적으로 걷는 과정에서 주목했던 경

관이나 소리, 냄새 등을 포함한다. 영도의 특징이나 정

체성을 보여 주는 경관, 특이하거나 아름다운 조형물, 특

별한 소리나 냄새 등이 발길을 끄는 주요한 요소로 작동

했다. 즉, 영도의 심리지리학적 경사를 따라 표류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벌거벗은 영도’라는 재현물을 

생성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를 자신만의 방

식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심리지리학적 경

험을 지도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심리지리학적 공간 

탐색 및 지도화는 임의적이고 놀이적인 요소가 포함된 

도시 탐색을 통해 경관의 다양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Daniilidis, 2016; Pánek 

et al., 2018; Pánek and Glass, 2018).

그림 1. 벌거벗은 영도: 영도의 심리지도

 * 숫자는 각 지점과 관련된 사진(14개) 및 동영상(6개)을 나타냄. 

** 동영상이 제시된 곳의 경우, 소리에만 집중하기 위해 사운드 파일로만 표현하는 버전도 가능함. 

*** 13, 14 지점으로 이어지는 푸른색 화살표는 걷기를 나타내는 붉은색 화살표와는 달리 바다 건너를 바라보는 양상을 표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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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벌거벗은 영도’에 포함된 요소 및 내용

연번 지점 관련 내용 및 요소

사진

1 소리듣기 조형물
도시의 다양한 소리를 모아서 들을 수 있는 예술품. 특이한 깔때기 모양이 방문자들의 관심을 

끈다. 

2 깡깡이 체험 조형물
깡깡이 작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조형물. 실제 깡깡이 망치로 쇠를 두드려 볼 수 있다는 설명문이 

부착되어 있고, 깡깡이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다. 

3 깡깡이스코프
도시의 모습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장치. 일상적인 시각이 아닌 특이한 시각으로 경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조선소 카페
옛 조선소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카페. 조선소라는 이미지를 활용한 대표적 재생 카페로 창문을 

통해 영도의 모습을 예술작품처럼 살펴볼 수 있다. 

5 거리박물관
영도의 조선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는 거리. 사진은 배에 현을 달아 

악기처럼 표현한 작품이다. 

6 바이칼조선소

러시아 이름이 이국적인 조선소. 여러 조선소가 있지만 러시아 이름이라 관심을 끌었고, 현재도 

작업하는 있는 모습이 공간적 특성을 드러낸다. 이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거리에서 

실제 러시아인을 볼 수 있다. 

7 좁은 골목
영도의 주거 환경을 보여 주는 좁은 골목. 가난한 피난민들이 정착한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공간이다. 

8 낡은 건물
영도조선이라는 이름이 주목을 끄는 낡은 건물. 시대의 흐름을 비껴간 듯한 모습과 영도라는 구체

적 이름이 특이한 경관적 요소로 작동한다. 

9 ○다방
드라마가 촬영되고 언론에 소개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다방. 복고 열풍에 힘입어 쌍화차를 

맛보러 오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10 영도사람 벽화
영도의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 준다는 설명문이 있는 벽화. 선원, 다방 종업원 등이 그려져 있어 

영도의 지역적 성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11 넓은 공간 벽화
도시재생사업으로 다른 곳에 비해 공간이 넓고 벽화가 꾸며져 있는 곳. 좁은 골목이 주를 이루는 

다른 곳과 비교되는 공간이다. 

12 우리들의 어머니

근대화 시대 우리 어머니의 모습(특히, 여기서는 깡깡이 아지매)을 표현한 아파트 벽면의 그림. 

아파트 벽면 전체를 캔버스로 활용한 거대한 그림으로 예술적, 상징적 의미가 깃든 영도의 랜드마

크이다. 

13 영도다리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영도다리. 매일 두 시에 도개하는 이벤트가 벌어지며 

깡깡이 마을에서 바다 건너 바라볼 수 있다. 

14 영도다리 밑 점집
영도다리 밑에 점집들이 번성했으나 모두 없어지고 덩그러니 하나만 남아 있는 곳. 도시재생의 

물결 속에서 점바치 아지매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동영상

1 깡깡이 체험 
실제 깡깡이 망치를 두드리며 이곳의 특징적인 소리를 경험하는 모습. 직접 깡깡이 망치를 만지고, 

두드리며 소리를 듣는 경험이 인상적이다. 

2 체험선박 소리
배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 해녀의 물질 소리를 재현한 조형물. 영도의 특징적인 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 

3 영도의 소리 영도와 관련된 다양한 소리를 녹음해 둔 곳. 최백호의 ‘1950 대평동’ 노래를 틀어 녹화했다. 

4 다나카 조선소
다나카 조선소에서 작업하는 모습. 조선소의 쇳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지역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준다. 이 주변에는 각종 수리조선소가 밀집되어 있어 이곳의 독특한 냄새도 인상적이다. 

5 그라인딩 작업
배에 그라인딩 작업하는 경관. 예전 깡깡이 작업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방식의 작업 역시 지역의 특이한 경관으로 관심을 끈다. 

6 바다소리 및 냄새
해안에 위치한 영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바다의 파도소리. 이 소리를 들으며 머물러 있으면 

바다 냄새 또한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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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심리지리학 및 지도화의 

지리교육적 함의

1. 걷기를 통해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시 

탐색하기

이 연구에서는 걷기를 통해 도시 공간을 주체적, 창의

적으로 탐색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전략에 주목하였

다. 이를 통해 도시 계획자, 지도학자가 일방적으로 정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탐색자가 스스로 도시를 해

체하고, 자신만의 공간 이해를 구축하는 해방적 도시 이

해가 가능하다. 자신의 발로 직접 땅과 접촉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 걸으며 다양한 감각을 통해 이해하는 

공간은 자동차 속에서 정해진 길을 따라 경험하는 공간

과는 다르다(Middleton, 2010). 걷기는 체화적 경험을 통

해 실질적인 관점과 감각으로 도시를 인지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전략이다. 이 연구는 걷기가 공간을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

도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과 실천은 Phillips 

(2015)가 강조한, 심리지리학의 정신을 반영하여 능동적

이고 창의적으로 도시를 탐색하고 표현하는 활동이었다.

Smith(2008)는 예술가의 창의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세상을 새롭게 탐색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항상 돌아보기, 모든 것이 다 흥미롭다고 생각하

기,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주시하기, 자주 경로 이

탈하기, 더 가까이 보기, 오래 관찰하기, 패턴이나 공통

점 찾기, 발견한 것 기록하기, 모든 감각을 활용해 세상 

경험하기 등은 걷기를 통해 도시를 탐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

해 도시 공간을 자유롭게 걸어가며 공간을 자신만의 관

점으로 파헤쳐가는 탐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실행은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도시 공간을 능동적

이고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누군

가에 의해 주어진 방법으로, 정답을 찾기 위해, 부여된 

목표 지점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시각으로, 

나만의 목표 지점을 설정하거나 목표하는 지점 없이, 도

시를 이해하여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탐색적 걷기, 표류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도 

개발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는 전략에도 관심을 가질 만

하다. 예컨대 Dérive app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으

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어플이 제시하

는 활동은 “동쪽으로 가세요”, “횡단보도를 건너세요”와 

같은 단순한 것에서부터 “감시 카메라를 찾아 그 앞에서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주차된 스포츠카 혹

은 멋진 차를 찾아 앞바퀴가 놓인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흥미로운 소리를 찾고, 사진을 찍으세요”, “도로가 부서

진 곳을 찾아 기록하세요”와 같은 창의적인 것까지 여러 

가지 지시들을 포함한다. 그림 2는 Dérive app에 활동이 

제시된 화면을 예시로 보여준다. Dérive app은 사용자

가 어떤 활동을 어디에서 수행했는지를 자동적으로 기

록하고 지도화까지 해 주어 지리교육 활동에 효과적으

로 이용될 수 있다. Dérive app과 같은 도구의 활용을 

통해 Coverley(2018)가 제시한 좀 더 놀이적이고, 유쾌

하며, 임의적인 방식의 도시 공간 경험이 가능하다. 이

처럼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표류를 통해 공간을 경험하

는 활동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테크놀로지 활용 

기술과 창의적 공간 이해라는 목표를 동시에 성취하는 

교육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공간 경험하기

본 연구에서는 도시 공간을 색다르고 종합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경험에 주목하였

다. 우리의 공간 이해는 시각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공간에는 다양한 감

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온전하고 주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Warf, 2015). 시

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인지하는 정보는 공간 이해에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눈

으로만 이해하는 도시가 아니라 오감을 통해 체화적으

로 인지하는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미영･전상인, 

2014). 이런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영도의 특징적인 

깡깡이 소리, 조선소의 쇳소리와 그라인딩 작업 소리, 바

닷소리 등 다양한 소리 경관적 요소에 주목하였다. 또한 

바다에 위치한 영도 특성상 어느 곳에서나 느낄 수 있는 

바다 냄새, 각종 조선 관련 업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곳

만의 특이한 냄새에도 관심을 가졌다. 영도에서 독특하

게 볼 수 있는 조형물이나 쇳덩어리 등을 촉각적으로 느

껴보는 경험도 의미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성한 

‘벌거벗은 영도’는 이러한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포함한 

콜라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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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공간을 경

험해 보게 하는 활동은 의미 있는 교육적 기획이다(Morris, 

2020). Vannini et al.(2013)은 인간의 감각을 활용하여 

자신, 타인,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효과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감각 지능(sensory intelligence)”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들은 지리교육적 맥락에서 

다양한 감각 경험을 통해 공간을 이해하는 전략에 관심

을 가져왔다. 특히, Phillips(2015)는 실질적이고 구체적

인 아이디어로 통찰력을 제공한다. 예컨대 어떤 장소에 

한 시간 동안 앉아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에만 주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눈을 가리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냄새만으로 공간을 탐색하는 활동 등은 기존에 주목하

지 않던 감각을 통해 공간을 경험하는 방법이 될 수 있

다. Phillips는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실제 

도시를 탐색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지하철 소

리를 통해 도시를 이해한 경험, 의도적으로 길을 잃고 

주목하지 않았던 공간적 요소를 탐색한 경험 등을 통해 

창의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공간을 탐색하는 것이 얼마

나 의미 있는 활동인지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감각 경험에 주목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어

떤 감각을 많이 활용하여 공간을 경험하는지, 다른 감각

으로 경험한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

는 것은 공간 이해를 위한 생산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도시 공간을 다양한 관점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주체가 동일한 공간을 다르게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 또

한 포함한다. 예를 들어, 똑같은 곳을 동시에 걸어가더

라도 성별에 따라 주목하는 경관과 그곳을 이해하는 방

식이 다를 수 있다. 학교 주변의 인지지도를 그리도록 

하면 남학생들은 주로 게임방을 그리고 여학생들은 화

장품 가게에 주목한다. 동일한 공간을 경험하더라도 성

별에 따라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Bassett 

(2004)의 연구는 심리지리학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실

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예컨대 여러 학생이 한 조를 이루

어 동일한 공간을 배회하던 중, 한 남학생은 자신이 아무

렇지 않게 생각했던 거리의 어떤 물건이나 분위기, 행인 

등이 같은 조의 다른 여학생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 몇몇 학생

은 시공간 리듬의 젠더화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어떤 학

생은 여성에게 더욱 위협적일 수 있는 시각적 경관 및 

단서들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나이, 신체 상태, 사회경

제적 배경, 민족적 배경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 따라서도 

동일한 공간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Dodman(2003)

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주목하는 환경의 종류와 요

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Young and Barrett 

(2001)은 거리에서 부랑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도시 공간

의 모습이 다른 배경과 나이를 가진 아이들의 것과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공간을 다양한 주

체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느끼고 경험한다는 사실을 학

습하는 것은 균형 잡힌 공간 이해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

다. 본 연구의 활동을 여러 주체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면 

그들만의 독특한 ‘벌거벗은 영도’가 생성될 것이다. 다양

한 학생들로 하여금 동일한 지역을 심리지리학적으로 

    

그림 2. Dérive app의 활동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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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활동으로 본 프로젝트를 

확장하면서 각 주체들이 주목하는 공간 요소를 비교 및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은 의미 있는 시도

가 될 수 있다. 

3. 심리지리학 관점에서의 지도화 활동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영도를 사례지역으로 탐색적 

걷기를 수행하고, 이를 ‘벌거벗은 영도’라는 공간적 재현

물로 표현하였다. 이 재현물은 도시 탐색자로서 경험한 

영도를 독특하게 시각화하는 전략이었다. 이처럼 도시

를 심리지리적으로 탐색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지도화

하는 활동은 지리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도시답사, 공간 이해, 지도화 등 지리교육에서 주목하는 

요소들을 폭넓게 아우르는 심리지리 지도화 활동에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 관련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는데, Pánek and 

Glass(2018)는 학생들로 하여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급

격하게 변화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Lawrenceville

의 다양한 구역을 배회하면서 자유롭게 탐색하고, 여러 

지점에서 경험한 장소감을 지도화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장소감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역동적으로 지도화함으로써 지역을 효

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심리지리적 전략

을 통해 도시 공간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지도화하였

으며, 이는 지역변화, 장소감과 같은 중요한 지리적 개념

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었다. Bridger(2014)는 Manchester

를 의도적으로 헤매면서 탐색하는 심리지리학 걷기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업화된 도시경관, 감시와 통

제를 수행하는 공간 요소 등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기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을 자신만의 심리지도

로 표현하였는데, Bridger가 수행한 일련의 활동들은 학

생들이 익숙한 일상생활공간을 새롭게 탐색하고 지도화

화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심리지리

학적 지도화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기획될 

수 있다.

심리지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벌거벗은 영도’를 제작

하였다.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경우, 학생들이 상대적으

로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에 익숙하고, 글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직관적으로 삽입할 수 있어 테크놀로지 자

체의 학습보다 지도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이외에도 여러 형태로 심

리지리 맵핑이 진행될 수 있다. 예컨대 ESRI 스토리맵은 

상호작용적으로 디지털 지도를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Strachan and Mitchell, 2014; Egiebor 

and Foster, 2019).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지점 및 경

로, 그리고 각 장소에서의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여러 형태의 스토리맵을 구현할 수 있다.5) 구글어스나 

구글맵스 또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렵지 않게 매쉬업

하여 지도화 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이다(김민성, 2017; 

Kim et al., 2017). Pánek and Glass(2018)는 Collector for 

ArcGIS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기록하여 지도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하였

다.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지도화 또한 가능하

다. 학생들이 찍은 사진, 그린 그림 등을 커다란 종이에 

오려 붙이고 직접 글을 쓰는 로우테크 방식으로 지도화

하는 활동은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로우테크 전략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교실에 도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도화 활동은 지리교육에 폭넓게 도입되어 활용되는 

전략이다. 여기에 심리지리적 관점을 더하는 것은 공간

을 탐색하는 시각을 넓히고,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창의

적인 ‘지리하기(doing geography)’를 촉진할 수 있다. 활

동의 목적과 맥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스

스로 공간 해석과 표현의 주체가 되는 심리지리학적 지

도화 활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심리지리학의 의미, 공간 탐색 전략으

로서 걷기, 심리지리학적 지도화에 대해 논하고 걷기를 

통한 도시 공간 탐색의 결과물로 ‘벌거벗은 영도’라는 공

간적 재현물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심리지리학과 지도

화가 지리교육적 관점에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리학적 공간에 심리학적 관점을 결합하는 시도인 

심리지리학은 국제상황주의자였던 프랑스 철학자 Debord 

(2006)가 중심이 되어 주창한 개념으로 지리적 환경이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방식에 주목한다. 

심리지리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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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시 계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공간 이해와 

활용에 저항한다. 이들은 일상의 경험과 실행 속에서 혁

명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주관적 감정이 도시 환경에 어

떻게 영향을 받으며 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졌

다. 심리지리학에 기반하여 도시를 탐색하는 연구자들

은 도시를 미스터리한 장소로 생각하고, 표류를 통해 일

상의 흐름 속에 숨겨진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걷기는 

표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천 전략이다. 

걷기를 통해 육체와 경관이 상호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공간을 능동적이고 체화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걷기는 

공간에 대한 개인의 주체적 개입, 경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걷기를 통해 공간, 장소, 지역을 온전하게 이해하

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지리학, 걷기, 시각화 등을 통합한 

관점에서 ‘벌거벗은 영도’라는 재현물을 생성하였다. ‘벌

거벗은 영도’는 연구자가 발길이 가는 대로 탐색적으로 

도시를 걸으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느낌

을 기록하여 완성한 지도로 다양한 감각을 통해 지각한 

공간 정보를 융합적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콜라주(collage)

이다. 이는 영도라는 도시 공간을 표류하며 그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물이었다.

심리지리학은 교육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걷기를 통해 주체적이고 창

의적으로 도시 탐색하기,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공간 

경험하기, 심리지리 지도화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

생들은 표준화된 방식이 아닌 다양하고 유희적인 방법

으로 도시 공간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새롭고, 확장된 

시각으로 공간을 바라볼 수 있다. 이 과정에 다양한 감

각 및 관점들이 개입하여 동일한 공간도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도시

답사, 공간 이해, 지도화 등 지리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요소들을 폭넓게 아우르는 심리지리 지도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

이 없는 심리지리학을 소개하는 시론적 시도였다. 또한 

심리지리학 적용 프로젝트로 ‘벌거벗은 영도’를 생성하

여 도시 공간 이해에 심리지리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실

증적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나

아가 심리지리학 및 지도화 활동의 교육적 함의로까지 

그 논의를 확장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후

속 연구를 통해 좀 더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때로는 놀

이적인 전략을 통해 공간을 탐색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본 연구자는 수업 활동의 일환으로 심리지리

학 맵핑을 수행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창의적 시각에서의 공

간 탐색, Dérive app과 같은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활용, 

다각적 관점에서의 장소 이해와 같은 학습 요소를 포함

한다. 다양한 맥락에서 이러한 수업 활동을 확장하고 관

련 연구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노력을 통해 심리지리학

의 지리교육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생산적으로 발

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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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구조를 부정하기보다 생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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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giebor and Foster(2019)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토리맵의 교육적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스토리맵이 탐구 수행, 정보 시각

화, 상호작용적 지도화 등에 효과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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